
중국의 생산코스트 계속 상승 –섬유산업에 압박요인 

중국은 인민위안(人民元), 원연료(原燃料) 및 인건비가 연이어 인상되고 있

으며 세제개정으로 중국의 생산코스트가 오를 요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. 

섬유산업은 국제적으로 섬유흐름의 끝부분인 하류(下流)에 있는 어패럴 가격

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도, 위로부터의 가격상승 

요인을 밑에서 막고 있어 전가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. 

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(上海市 勞動社會保障國)은 2007년 임금인상 가이

드 라인을 밝혔다. 2006년과 비교하여 평균 9% 인상을 지도하고 있으며, 인

상폭은 최대가 13%, 최소가 3%로 되어 있다. 2007년의 경제성장, 소비가격, 

노동취업상황, 2006년의 임금수준 등을 잘 감안하여 제정하였다고 한다. 2006

년의 상하이시 평균 임금은 월 2,464위안이었으며, 4월에는 사회보험료도 올

랐다. 

상하이시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과 노동자 확보난은 연해부(沿海部)가 모두 

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.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은 2006년 9월에 690

위안에서 750위안으로 올랐다. 이에 비해 강소성(江蘇省), 절강성(浙江省)에 

붙어 있는 내륙의 안휘성(安徽省)에서는 최고라야 520위안으며, 최저는 360위

안이었다. 

이와 같은 내륙과의 격차를 찾아, 봉제공장들이 내륙으로 옮기는 것이 빨

라지고 있다. ‘마루베니(丸紅)섬유<상하이>’에 의하면, 독자적으로 적절한 봉

제공장을 찾아내는 경우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봉제공장이 내륙에 분공장(分

工場)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.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, 동사도 서로 



알고 지내던 거래공장과 거래량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

‘초리<중국>상업(蝶理<中國>商業)’도 산동성(山東省)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

안휘성에 분공장을 차림으로써 인건비가 오르는데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. ‘야

기통상<상하이>(人木通商<上海>)’도 우대조치가 있는 내륙부에서 잘 정비된 

표준공장을 찾고 있다. 

인건비가 오르거나 사람이 부족한 문제도 얽혀, 상하이에서 개최된 ‘상하

이 텍스 2007’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며, 생산효율이 좋은 기계에 대한 관심이 

높아지고 있다. 더욱이 위안고로 인하여 생산 코스트가 오르고 있다.  

2007년 5월 하순에는 1달러 = 7.65위안이 되어 2005년 7월에 위안을 절상

(切上)하기 전과 비교하면 약 8% 상승한 것이 된다. 미국과의 무역마찰 상황

을 보면서 위안고(元高)가 장기적으로 유도(誘導)되고 있다. 내·외자 기업이 

모두 기본 세율을 25%로 통일하여, 외자기업에 우대를 없애는 기업소득세가 

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. 실시세측은 아직 알 수 없으며, 경과조치도 있을 

것이므로,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역시 압박요인임에는 틀림없다. 

이전가격세제(移轉價格稅制)를 엄격하게 실시한다던가, 2007년 1월 1일부터 

도입하여 개정된 여러 토지관련 정책이 새로 진출한 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

수 있는 요소가 있다. 

섬유제품의 증치세 수출환부율(增値稅 輸出還付率)을 낮추려는 움직임은, 

절박하였던 3~5월과 비교하면 ‘톤 다운(tone down : 氣勢가 떨어짐)’되었지만, 

역시 경계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. 원·연료(原·燃料) 관계가 오르는 상황

은 2006년보다도 누그러졌는데, 원면 경우와 같이 떨어진 것도 있었다. 다른 

한편으로는 원모(原毛)나 레이온 솜 등의 특정품목에서 급등한 것도 있다. 



여러 코스트는 오르고 있는데, 다른 한편에서는 제품가격이 오르지 않아 

OEM(주문자 브랜드 생산)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, 이미지

(image)로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기능을 옮기는 등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

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한다.♣ 

 


